
뉴욕일보                                               2025/04/12                       한인사회, 한인문화/행사 
 

한국아트포럼, 4월27일~5월18일 
매주 일요일 '써니사이드 댄스 
프로젝트' 공연 
 

 
 
한국아트포럼(KAF)은 뉴욕시 교통국(DOT)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전통 한국 무용 형식을 선보이는 독특한 문화 
이니셔티브인 '써니사이드 댄스 프로젝트'를 4월 27일(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연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풍부한 예술 전통과 함께 활기찬 공동체 
참여를 이끌어내는 매혹적인 참여 춤과 북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아트포럼은 뉴욕시 교통국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전통 한국 무용 형식을 선보이는 독특한 문화 이니셔티브인 
'써니사이드 댄스  
 
프로젝트'를 4월 27일(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공연한다. 
  
공연은 퀸즈 서니사이드의 퀸즈 블러바드와 그린포인트 애브뉴 
사이의 46번가에서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4월 27일(일) △아시아 
유산의 달을 맞아 5월 4일(일) △5월 11일(일) △5월 18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이 프로젝트에는 뉴욕 퀸즈 서니사이드에 기반을 둔 이송희 한국 
전통 무용가와 뉴저지 잉글우드 클리프스에 있는 강은주 무용가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송희 무용가는 민권센터와 플러싱의 YWCA에서 
함께 일하는 댄스 그룹과 함께 공연할 예정이다. 강은주 무용가는 
뉴저지 출신의 재능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우리가락무용단을 
이끌고 공연한다. 
  
이 명인 무용수들은 함께 30명 이상의 공연자들로 구성된 세대 간 
그룹을 지휘하며 풍물놀이, 사물놀이, 삼고무, 모둠북춤, 장고춤, 
진도북춤 등 다양한 한국 전통 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한국의 리드미컬한 타악기와 춤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동체 정신, 화합, 공동체 에너지를 강조한다. 민속 전통, 농민 
풍습, 공동체 축제에서 비롯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한다. 
  
이 시리즈는 뉴욕시의 예술과 문화 현장에서 한국 전통 북춤과 민속 
무용수들이 소외되는 현상에 대응한다. 예술가들의 나이, 이민 신분, 
예술을 현대적이 아닌 '전통적'으로 인식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간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용수들과 그들의 예술은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써니사이드 댄스 프로젝트는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뛰어난 예술 형식을 잃지 않도록 공연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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